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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계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화두

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

능 및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등 다양한 변화 속에

서 의료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1]. 대한의사협회

(의협)의 시의 적절한 대응은 사회에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다. 변화의 영향 범위가 국제적

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고 관련 분

야에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증대

되고 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및 아세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CMAAO)에 가

입한 후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국제활동을 전개하며 괄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까지 아시아지역에서도 리

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

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그룹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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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has been requested to respond proactively and effectively to local agendas 
reflecting global perspectives in order to lead our society through the dynamic and fast-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 which faces issu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creasing health-rela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Since the KMA joined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in 1949 and 
the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CMAAO) in 1956, the KMA has made continuous 
progress in international affairs. Based on these achievements, the KMA has recently played important roles, such as the 
chair of the WMA Finance and Planning Committee, a council member in the WMA, and a council chair in the CMAAO.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the WMA and CMAAO are still expected to be the basic channels for sharing trends and 
visions, discussing health challenges across borders, and developing powerful initiatives that improve people’s health. 
Maintaining current partnerships with the WMA and CMAAO and strengthening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promising 
national medical associations are required to extend the KMA’s influence. Training next-generation representatives to 
build capacit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might also be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rough the KMA’s advancements in international affairs, incorporating harmonious perspectives on local, regional, and 
global agendas, the KMA is fully expected to contribute to addressing health challenges by demonstrating its leadership. 

Key Words: �International affairs; Korean Medical Association; World Medical Association;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한국 의사들의 국제협력 방향  221

Shin DC•International affairs for Korean doctors

협의 국제활동을 돌아보고 현재 한국의 위상을 살피며 국제

협력위원회 및 한국 의사들의 국제협력활동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의 적절하다.

70년사: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통한 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

의협은 1949년 WMA에 가입한 후 국제협력활동을 시

작하였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85년 당시 문태

준 의협 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협의 국제

활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후 이사국, 부의장국, 

CMAAO 회장국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역량을 키우는 한편, 

2005년 CMAAO 서울총회 개최, WMA 각종 정책 실무그

룹 회원국으로서 실무 프로젝트의 인력지원을 하는 등 다

양한 공헌을 하며 WMA와 CMAAO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

였다. WMA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봉

사와 공로 덕분에 2008년 WMA 총회도 서울로 유치할 수 

있었다.

2008년은 의협 창립 100주년이기도 하여 국내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적이었다. 대통령이 환영리셉션

에 참석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지지와 격

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국빈 수준으로 대접하였다. 의사

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고 

헬싱키 선언 개정안을 위한 장시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

지면서 내용적으로도 세계 의과학계의 관심이 높았다[2]. 총 

51개국 6백여 명이 참여하였고 역대 최고의 총회로 평가 받

으면서 국가 및 한국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WMA 태평양지역 이사국 재선에도 성공하였고 

CMAAO에서는 최초로 의장국으로 선출된 후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면서 주변국 의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2011년 이후 CMMAO 의장국으로서 아시아지역 내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까지 WMA 이사국으로 국제무

대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인

도, 일본, 중국과 함께 4개의 이사국 중 한 자리를 차지하여 

WMA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아시아지역의 목소리를 전

달하고 있다. WMA 이사회의 큰 틀로서 윤리, 사회의무, 재

정기획 3개 분야가 있는데 2015년에는 당시 신동천 국제협

력실행위원장이 지속적인 국제활동을 바탕으로 재정기획위

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리

더십을 발휘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혜를 받은 

덕분에 의료부문에서도 현대의학과 의료체계가 빠르게 발전

하였다. 이후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변모한 최초의 국가로

서 위상을 드높였고 의료 부문에서도 국제 사회에서 효과적

으로 공헌할 방법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 왔고, 향후 방향성을 수립할 

때 WMA와 CMAAO의 역사적 배경 및 변화동향을 전략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협 국제협력의 중요한 기반: WMA와 

CMAAO

WMA와 CMAAO는 의협 국제협력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향후 국제협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 의사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하

다. WMA는 현재 102개국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가

입하여 활동 중으로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의 의사를 대표

하는 중앙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3]. 시초는 제2차 세

계대전 중 영국의사회가 주도하여 연합국의 의사들을 모아 

각국의 의료 행위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학교

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다양한 주제 가운데 제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되었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을 중단

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모임(Association Professionnelle 

Internationale des Médecins) 신설을 논의하였고, 이를 대

체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차

례의 조직위원회의 논의 끝에 1946년 미국 뉴욕에서 WMA

가 비영리 교육 및 과학단체로서 설립되었다. 의료윤리와 인

권, 공공보건과 의료시스템 및 건강관련 정책과 의학교육 분

야를 주요 활동 분야로 삼아 성명서 발표, 선언 및 결의를 통

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행동윤리 강령인 제네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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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인체대상 연구윤리로서 헬싱키선언(1964), 비인간

적인 행위에 의사로서 관여를 금지하는 도쿄선언(1975) 등

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 대만선언(2017)에서는 의료데이터 

및 생물시료 활용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하였다. 다양한 활동의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세계보건

기구, UNESCO Conference on Bioethics, Medical Ethics 

and Health Law 등 국제연합 산하기구들 및 World Health 

Professions Alliance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주요 분야

별로 WMA Cooperating Centers를 지정하기도 하고 있다. 

올해 연세의대 환경공해연구소가 환경 분야의 Cooperating 

Centers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4]. 의협은 WMA에 참여하

면서 국제 규준과 이슈들을 채택하였다. CMAAO는 현재 총 

18개국 의사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다[5]. 1956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의 입장을 공동으로 대변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의

료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향후 30년, 더 큰 공헌을 위한 방향 수립

의협 및 한국 의사들이 국제활동을 확장하는데 CMAAO와 

WMA가 중요한 일차적 채널이 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헬싱키선언처럼 장기적으로는 각국 의료계에서 규정

이나 지침으로서 활용되는 만큼 영향력도 있다. 현재 WMA 

회장국은 일본의사회, 의장국은 미국의사회에서 맡고 있으

며 3개 이사회 중 의료윤리위원장은 스웨덴의사회, 사회의

무위원장은 브라질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네덜란드이사

회에서 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미권과 유럽권에서 많은 역

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이 회장국을 맡고 차세대 주역으

로서 부상하는 브라질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서 한국의 전략적인 국제협력활동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기

존의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및 대만의사회와의 우호관

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사회와의 관

계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CMAAO 내에서는 일

본, 대만, 한국 주요 3국의 관계 유지 및 영향력을 확대해가

면서 싱가포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

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오세아

니아 지역 내 역량 강화 및 WMA 내 역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개발과 실무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지원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및 활동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차세대 주역들을 발굴하여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사회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

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발한 활동이 어려웠음에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의장국을 유지하였고, 2017년 회

장국이 되어 국제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후속세대를 양성

하는 준비는 내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협력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다. 이는 

국제협력 대상을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나 보건관련 

비정부기구로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국가의 경계는 여전하지만 현안의 범위는 경계를 초월하

고 특성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건관련 주

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의사의 소명을 다 함으로써 더 큰 공헌을 하는데 도움이 된

다. 국제무대에서의 경험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국내에 내재해 있거나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안들에 대하

여 효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창의적인 해결책을 줄 수

도 있다. 여러 의의와 효과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리더십 발휘는 국제사회에서 의협에 기대하고 

있고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적극적이고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의협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

로 우리나라 의료계 후학들이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

된다. 그리고 국제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 의협이 필요로 하

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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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방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현실이나 

여건 혹은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충되는 국제사회

의 결의들(예: 처방권 이양, task shifting 등)이 이루어질 가

능성도 항시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다른 나라들과도 연대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교섭, 협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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